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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인력특별채용“독식”
특허청이 5급이상특별채용에서특정대기업출신을대거기용한것으로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채용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3년간 5급이상공무원특별채용에서특정대기업출신이대거채용된것으로나타났다. 
특허청이 과거 3년간 특별 채용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105명으로 23.8%를 차지하는 25명이 삼성그룹 출
신인것으로나타났다. 
현대 5명(4.8%), LG 3명 (2.9%) 등 다른대기업에비해 5-8배이상많은것으로 2008년에는 23명중 3명
(13.0%), 2009년에는 19명중 7명(36.8%), 2010년에는총 63명중 15명(23.8%)이 삼성그룹출신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그룹 출신 특별채용자 전원이 해당분야 기술의 특허ㆍ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과에서
근무하는것으로나타나공정심사에대한우려가불거지고있다.
김영환 의원은“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특별채용을 통해 대거 채용된 후 특허ㆍ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
당하는 것은 자칫 심사의 형평성ㆍ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심사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
를주는일이없도록특허청이더욱엄정하고공정한심사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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